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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
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7.31.(금) 조선일보는 「‘착하디착한 주유소’ 현판까지, 특정가격 
못 맞추면 ‘나쁜 주유소’ 되나..」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

 ㅇ 정부가 특정 가격을 ‘착하다’고 규정하면 그 값을 못 맞춘 사업자는 
‘나쁜 주유소’.....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착한 주유소는 415곳
(3.9%)으로 나머지 96.1%가 낙인

 ㅇ 최고가격제 시행 넉 달 만에 주유소 140곳 가까이가 폐업, 제도 
시행전 보다 두 배 빠른 속도

< 산업부 입장 >

□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이후 폐업주유소는 폐업 신고 기준 월평균 
14개소로 ‘23년 15.3개소, ‘24년 13.5개소, ’25년 15개소 등 최근 
3년 월평균 폐업주유소 숫자와 유사한 수준이며, 

 ㅇ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수가 두 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
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    * 석유공사 오피넷에 등록된 주유소 수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사에 판매가격이 
보고된 주유소 숫자로, 폐업 뿐만 아니라 휴업 및 당일 미영업 주유소도 포함

□ 또한, 착한 주유소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불안정 시기 석유제품 
가 격  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주유소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
티 브  제 도 로  주유소 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
입니다. 

   



 ㅇ 향후, 산업부는 유가 불안정기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
폐 업지 원  등 을  포 함 한  업 계  지 원 방 안 을  다 각 적 으 로  검 토 해
나 가 겠 습 니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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